
'Eco-Femism' 을 축약함 (v.shiva/m.mies/창비사..손덕수역)

- 전(全) 지구적 생명체를 위한 "구명보트"로서, 

생명체 치유와 헌- 세상 새판으로 다시 짜기.-

독일의 한 남성 신학자(J.Degen)는 한 사석에서 25 년간 유럽 여성해방운동의 유럽 여성 해

방운동의 결산을 묻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조크로 자신의 사견을 들려준적이있다. "어려운

수술은 성공했으나, 환자는 죽은 꼴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위의 비유는 초특급 문명기술을 향유하는 현대인들은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나, 한편으론

지구와 지구의의 생명체가 죽어가고 있는 위기에 대한 풍자다.

이에 "Eco-Feminism'을 함께 쓴 미즈와 시바는

우리인류가 함께 타고 가는 지구호가

마치 타이타닉배 처럼 지금도 침몰해 가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현대문명을 필사적 노력으로 건지기 위한

"구명보트"로서 Eco-Feminism을 내려보내고 있다. 

그들이 책에서 끊질기게 관통하는 3가지 핵심적 개념과 통찰점은

1) 생명체들간의 "관계" (beziehung)를 새롭게 조명하자

2) 인류학- 생산성에 대한 관점을 여성의 눈으로 분석하자

3) 현대문명의 번영/진보 = 인류의 해체/파괴하는일뿐..

그 주장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몇가지 측면에서 분석 요약하고져 한다

A. "차이"를 해석하는 두세계: 

1 .eco-feminism의 관점 : 

"차이'는 인류의 행복과 힘의 원천이다. 차이 만만세!" 

지구의 생명체의 기반은 다양성과 상호연관성 즉 서로간의 "차이'로 인해 상생(相生)이 가능

한 것. 

이 관점은 인간 대(對) 비인간,/여성 ; 남성/ 동양 ; 서양뿐 아니라, 이론과 실천정치; 과학까

지 아우른다. 

이 전체론적 접근을 체화한 여성-생태론자들은 그러므로

*다른 그룹과도 함께 운동과 일을 할 수 있고, 

*저 낡은 "분리-지배"( divided & rule)의 가부장적 전략에 맞서는

힘과 지혜를 키울수 있다.

(북과 남(南)의 농민이 유전자조작 작물에 반(反)운동.

노동자와 환경론자가 손잡고 일함) 

*그를 통한 공동이익과 권리방어가 가능함. 

1- eco-feminism은 사회와 경제에 다른 vision을 제시한다, 

즉"지구민주주의" ( M.간디)( 사람-동물-식물도 자매형제)로

지구적 지배형태가 대체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조건이다.

이에는 자급적 관점과 "아래로 부터의 세계화 실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이 급선무인 요건이다

2.- 가부장제-자본주의적 관점: 

"차이"는 차별화를 통해서 평등해지며, 진보의 선결조건이다. 

생태계와 생명체 & 이간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위계질서적 이분법, 

구조적 양분(兩分)으로 질서체계를 잡고 있으며, 

이 관점은 서구철학과 사상, 학문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즉 자연은 인간에게 종속되고,

여성은 남성에게, 

피식민지는 식민주에게,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지역 (local)은 세계 (global) 에로

종속과 희생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맹신하게 된다. 

이와같이 타자(대상)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지배-소유-통제 ("공지소통")를 통해 살아남은

자가 이득을 챙기고 이기는 구조가 바로 이 논리다. 

이 점이 바로 역사와 진보개념을 창출한 Hegel, Marx의 변증법의 핵심 개념 아닌가! 

Darwin의 진화원칙 역시 약자에 대한 강자의 투쟁과 교전행위의 정당성을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생물계의 다양성과 상호 의존성이야말로 생명체와 문화를 발전 시키는 원

동력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양성과 상호의존성을 오히려 분열적,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이제 eco-feminism 시각은 자연속의 생명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살피고 사랑을 통해, 유지 번

성된다는 새우주론 과 새 인류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co- feminism 이 주는 새천년의 의미란 ,이제 "상처를 치유하며, 세계를 새판으로 짜는것"으

로 선언을 하고 있다. 

** "차이" 분석하는 상반된 둘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 "차이"를 정당화 함으로써 벌어지는 인간사회의 차별과 해체는 현대문명의 질곡 으로 나

타나 있고 (가부장제 자본주의),

2) "차이"가 바로 인간간의 조화와 협동,상생 (相生)으로 이어질 때, 

인간삶의 풍요로움과 생명성은 꽃피울수 있다는

예 견(ecofemonosm)을 한다

B. 환원주의(기계적 paradym) 에 따르는 상품생산과 종(種)의 생식방법 : 

과학의 위기

1. 지식 (전문가)과 무지(비전문가)와의 차별적 경계 : 

다른 앎의 사람과 방식을 배제하여 결국 자연에 대한 인식 능력을 축소하며, 자연을 무기력

하고 파편화된 물질로 봄으로써, 

자연의 재생 (갱신)능력을 평가 절하(評價切下)한다, 

그러므로 환원주의 과학은 여성과 자연을 종속 시켜, 

그들의 온전한 생산성과 힘과 잠재력을 빼앗아 가기에, 폭력의 근원이 된다. 

이에 환원주의의 단일성과 획일성이 (한 체계의 부분에 대한 지식) 전체에 대한 지식으로



행세 하게끔 한다. 여기에 전문가와 숙련가만이 지식의 유일한 합법자요, 생산자로 간주된다. 

( 환원주의 인식론은 단일성 즉 모든체계는 원자적, 기계적이므로 조작-분할가능하다고 봄.) 

따라서 과학 -기술- 경제도 기계적으로 봄. 

2. 가치(價値) 와 비(非)가치 : 

이러한 환원주의적 세계관에서 가치와 비가치는 이윤과 효율성에 의해 결정 된다. 

그러므로 무이윤, 무 상업성( business)은 배제되며, 자유롭고 자생적인것의 터전인 종자(種子)

와 여성의 육체가 ,막대한 이윤의 보루로서, "최후의 식민지" (last colony)를 만들고 있다.

종자의 식민(植民)화,

여체(女體)의 식민화 과정은

막대한 이윤과 권력을 발생 시키며, 

이는 생물 유기체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이다. 

여성의 식민화는 여성의 주부화 혹은 부불가사노동의 전담을 통해 제조되고, 이는 "가.자-사

회"의 ('가'부장/'자'본주의)무제한 성장의 온상이 되어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연 - 여성 - 유색인종은 다만

'원료"이거나 "공짜'일 뿐이다. (여체女 體)=아기꺼낼 원료)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은 비노동으로,(천연자원으로) 가치--> 무가치로, 

창조성--> 수동성으로, 

(자연)파괴-->"생산"으로

즉 "파괴자"가 "구원자"로 둔갑 되기도 한다. 

상품생산과 생물생식의 환원은 다음과 같은 '자연'을 반자연적 불구를 만든다

자기재생적 종자는 "원시적"인 반면, 상품화된 종자는 "우량품종"으로 차별화 시킨다. (번식

의 원천인 종자를 기술적 조작을 통해서 종자의 재생가능성을 재생 "불가능"의 자원으로 고

정시킨다 ) 

그결과: 

1)종자(種子)의 농민 소유권 박탈, 

2) 농민 종자=불완전, 무가치 ,

3) 원시품종 낙인화

4) 유전적 쇠퇴. 현상이 인다. 

즉 초국적 종자회사 품종은 첨단 elite,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남(南)의 유전자보유고를 맘대로 쓰고, 

이윤은 그러므로 땅(土)이 아나라, 실험실에서 나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계농민 노동은 무가치(無價値). 

서구 과학자 노동만이 가치를 낳는다. 

이때 노동-->무노동, 가치-->무가치. 착취와 침략=개량(개발)로정의 된다

이를 일컬어 "절도"행위라 한다면, 이는 현대판"해적행위'가 아닐가?! 

서구의 과학적 방법론이 근거하는 인식론적 원칙은

폭 력 과 권 력 이다

그들은 자연을 분해치 않고, 실험실에 격리시키지 않고, 조각내지 않고서는 지식을 얻을 길

이 없는 것일가?! 

근대과학자는 자신의 두뇌로 세계를 재창조하여 새신(神)을 창조, 

유럽 문명의 "영웅"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생관계의 파괴를 인간의 '자유와 해방" 으로 치부하고 있다. 

아마도 이 공생관계를 오늘날의 주종관계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부르좌 혁명은 불가능 했을 것이고, 

남(南)의 땅을 백인 남성의 식민지로 바꾸지 않했더라면,

자본주의는 번영치 않았을 것이다. 

또한 양성- 공생관계를 폭력적으로 파괴치 않았더라면, 

가부장들은 자연과 여성의 "군주"로 부상치 못했을 것이다. 

C. 가부장제의 Dilemma : 추구한것의 동시 파괴

가-자세계에서의 "진보'라 함은 한마디로 "자연"에서 멀어지는 것. (해방의 선결조건임) 

그러나 한편 자연에 대한 동경, 향수를 채울 수 없는 그들은 여성의 몸 (女體)을 "제 2 의 자

연"으로 대체하는 매매춘 관광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즉 coitus 만이 유일한 자연과의 접촉이 된다. 이때 남성은 주종관계를 통해 느끼는 힘과 지

배력에 도취되기도 한다. 

사랑과 무관한 남성의 매춘(買春) 욕망은 $,-엔화,-유로(Euro) 등을 앞세운 또 다른 폭력이기

도 하다. 

자연과 분절된 인간에게 허용된 유일한 모험은 shopping 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관광과 소

비구매 행위라는 욕망의 공통점은 자유와 모험에 대한 허기짐이다. 자연을 현금과 상품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생명은 희생되고 모든 관계는 상업화 ..파괴되가고 있다. 

D. Eco-Feminism과 다양성의 신비

성과 다양성은 얽혀 함께 존재하는 "Interbing" 

여성을 "제 2 의 성"으로 제조한것도 생식의 다양성 및 차이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력과 관련

있다. 가부장적 세계관에서는 단일성, 획일성, 동질성, 일사불란함, 위계질서만이 존재하며

이것만이 가치의 척도가 된다. 

자연의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직 상업적 이익만이 있을 때라

야 그 가치가 부여된다. 

이러한 다양성의 상실이야 말로 가부장적 진보모델이 치른 대가이다. 

다양성은 여성노동과 지식의 원리이다. 

여성들이 가부장적 계산법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양성에 근거한 생산체계 역시 생산성이 낮은 체계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예를 들어 250 가지의 품목을 관장하는 살림노동의 다양성이 무시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사살림일의 설명 要!) 

E. 생명(복제)공학과 생물다양성의 파괴 : 해적행위

제 3 세계 여성들이 생물다양성을 통해 생산하지만 기업체는 생물 단일성을 통해 생산한다. 

여성농민에게 종자핵심은 생명의 지속이나. 그들에겐 생명의

斷切에 있다. 

다국적기업에서 일회용적 종자를 만듬으로써 농민들을 농사때마다 종자를 사야하는 종자관

리자에서 종자소비자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법적특허, 지적수유권을 만들어서 농부들이 종자를 따로 비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종자는 원래 자연과 농부가 만들어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자를 사용할때마다 농부는 회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련의 이러한 행태는 21세기판 해 적 행 위 로 지적되야 마땅하다

농부의 유산을 앗아가 특허와 생명공학을 만드는 행위는 도둑질인 것이다. 

제 3의 기술혁명으로 불리우는 생명공학 역시 인간의 행복보다는 자본축적과 물질적 탐욕에

기초한 가·자의 철학에 근거한다. 

이분법에 근거한 생명공학자에게는 인간은 존재치 않고

,생물체와 인간은 단지 유기물질, DNA, 

원료덩어리여서 맘대로 분해하고 실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여성의 신체와 생식능력은 새로운 투자영역, 이윤창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

제인간의 탄생을(유전자 父母-사회적 父母-임신한 母-키운 母) 통해 막대한 이익을 꿈꾸고

있다. 

생명 -출산이 이제 "출산산업" (代理母)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 하다. .

이때 정자 난자가 내재산이요, 

신장 5만$, 

자궁 2만~10만$로 매매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통합적 인격체 女男란 utopia에나 존재하는 가상인인가? 

인간 최고 단계인 주체성, 자아실현, 자기결정은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내몸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존재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이제 고도의 현대문명이란 남성-상승은 여성- 하락을 기반으로/, 

유럽진보는 식민지의 퇴보를,

생산력(과학, 기술)의 발전이란

본국과 식민지에서 절도와 전쟁과 폭력의 위에 쌓아올린 비벨탑이요, "누각" 

그리고 사회적개인, 주체의 자기결정이란 타자에 대한 정의, 타자의 타율성을 근거로 한다.

이제 자기결정과 타인결정간의 관계는 적대적이며

이것은 이원적 paradym 에서는 필연적 결과이다. 이것은 남부와 자연과 여성을 식민화 하지

않았더라면 북부의 부는 불가능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F.북부국가의 탈식민지화 & 살아있는 관계의 재창조

북부국가의 탈식민지화와 탈신비화가 시급하다. 

가·자적 생산방식과 생명공학은 두 개 신화를 키웠다. 

①성장은 오직 "자본의 성장"으로

②자급자족은 "생산"이 아니라는 시각. 

①과②는 성장과 소비주의를 신비화시켰고, 빈곤을 가속화였으며, 진정한 생산과정을 은폐시

켰다. 그러나 이런 "성장"은 환경재난의 근원이자 인간성 파괴를 불러 왔다. 그러나 남부국

가들은 성장 모델을 따라잡기에 급급하며, 南部여성들의 해방모델역시 이 모델을 추구한

다.(평등권 - 할당제 등) 

여성에게는 과연 조국-모국(motherland)이 존재하는 걸가? 살길은? 



박탈, 금욕이 아닌 해방 즉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인 소비해방운동은 시민(기업과 국가가 따

름)이 먼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 개념을 도입 즉, 자급자족의 생산형태를 취해야 한

다. 

세계인구의 ¼이 세계 에너지 75%를 사용, 80% 이산화탄소를 발생케 함, 소비국의 모델을

선진국부터 바꿔야 함(생활수준을 자발적으로 낮춰야 한다.) 

소비자 해방 운동, NGO (시민이 먼저 피면 국가와 기업도 따라옴.) 

# 그러기 위해선 ① 생식행위에 대한 식민지적 간섭을 포기하라. 

② 새 개념 도입 : 자급자족 형태를!

협 동 ← 경쟁 생명체 주권인정

공동체 이익 ← 호전적 개인 이익

창 조 성 ← 따라잡기

③ 개발 전략을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을 취하라

④ 위기 극복의 주체는 생태적 감수성과 지혜를 가진

제 3세계 여성과 농부 들 : "녹색의 감수성" 

그리고 (강대국)지적 재산권 독점(intellectural property rights)과 불평등무역은 남부국가 자유

생존권을 부정, 북부의 재정적 산업을 강화시켜주는 재 식민지화 과정일 뿐이다

위험 두 가지 : ① 지구파괴 / 온난화 책임 = 북부의 것

② 남부가 북부 생활 양식 "따라가기"는 허구이며

불가능 → 지구 파산 선고옴

*** 에코페미니즘의 전략과 구상

① 세계 에코페미니스트와의 연대

② 여성학의 민중화 현장화 거리화

③ 여성학의 사위일체 : 학문 + 정부 + 운동 + 산업의 문화운동화

④ 세계를 향한 에코페미니스트를 키워내기


